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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

를 토대로 정책방향이나 개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분석’을 위해 전국 

400개교 10,728명의 중3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응답내용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

험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끝으로 학교 진로교육 활동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종 학교 진로교육 활동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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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ppropriate career educational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rough various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hierarchical analysis by using data surveyed by 10,728 third grad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400 schools from the ‘2015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career and occupations’ subject learning, career psychological tests,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These results in that ‘career and occupations’ subject learning, career 

psychological tests,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help to enhanc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junior-high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and the need for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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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탐색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1]. 

이는 학령기 이후 진로를 변경하거나 재탐색을 하게 하

는 등의 결과를 야기해 그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

다[2]. 이는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방증

하며, 진로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대

략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중학교시기로 본다[3]. 이에 교육부[4]

는 2013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

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5]. 

중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은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

취기준을 척도화한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

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

역별 진로선택이나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6]. 즉, 개개인은 각 발달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진로관련 과제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정도가 

바로 각자의 진로개발역량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

량은 개인의 능력, 성격, 흥미 등 개인특성 요인과 개인

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맥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

하여 이루어진다[7].

예전에는 개인특성에 의한 자율적인 진로 탐색과 의

사결정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각자의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중심 역

할을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8]. 즉, 개인의 발달

은 개인내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진로발달 역

시 마찬가지로 본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정

책을 통해 적용되는 각각의 진로교육활동을 하나의 변

인으로 보고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즉, 진로개발역량 간

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연구들이야말로 실제적, 학문

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Bronfenbrenner[9]의 주장처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각종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의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

고, 학교라는 사회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10][1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

년의 진로선택 및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관

계성 요인 중 부모와의 대화나 교과 성적 등이 매우 중

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는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에 부모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

다거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13][14].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부모 및 교과 성적뿐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는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요인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관점에서 변화 가능한 요

인에 초점을 두어 진로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적용

되는 교과수업으로서의 “진로와 직업”, 소질과 적성을 

점검하여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의 기반으로서 작동되는 

진로심리검사, 학생의 진로설계 지원 및 선택을 위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활동을 관계성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

인‧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진로교육 활동 
국가 수준에서의 학교 진로교육 정책은 2011년 교육

부에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이 수립되어, 이에 기반을 둔 ‘진로와 직업’ 수

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실시, 진로동아리 및 진

로체험 지원 등 다양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들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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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측정은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정도로 이를 간접

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학교 진로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학교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철영 외[15]는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

향 연구에서 초‧중등 진로교육의 주요 운영방식을 정

규 교과 ‘진로와 직업’ 에서의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특정대상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으로 구분하였다.

‘진로와 직업’은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이를 채

택하여 가르치는 학교(2015년)는 중학교 80.4%, 고등학

교 53.8%에 해당한다[16]. 교과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

구에서는 학교급별 내용 및 수준의 체계화[17], 교육과

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및 집필 

지침 개정[18] 등이 제안되었다.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에 따라 교육부[19]

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로

심리검사는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흥미도

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등 학생의 진로선택과 계획에 

필요한 자기이해를 도와주는 심리검사이며, 학교의 장

이 커리어넷, 워크넷, 기타 민간부문의 검사 등을 통해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승구․오성욱[20]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실시한 진로심리검사의 만족도와 

취업목표인식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진로심리검사가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는 초중등학교에서 학

생들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진로선택에 관하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부

터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진로선택에 있

어서 학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선택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에 대한 청취와 

고려는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21].

진로교육법 제2조 3항에서는 ‘진로체험’을 학생이 직

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

다. 정철영 외[22]는 성공적인 진로체험을 가능하게 하

는 요소로 질 높은 프로그램 발굴을 들고 있으나,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진로진학상담교

사의 업무 과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이나 기업체

의 등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가 부족을 들었다. 

2.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개발역량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

인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23]. 인간은 심리, 사회, 정

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진로에 있어서도 발달이 일어

나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고 연

령이나 학년에 따른 적절한 발달주기를 가지고 있다. 

발달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 

등을 들 수 있다. Ginzberg는 직업선택을 발달의 과정

으로 보고, 직업선택발달의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

실기의 단계로 구분한다[24]. 11-17세에 해당하는 잠정

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초점을 맞추어 직

업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비현실적인 경향을 나

타내기도 한다. 

Super[25]는 Ginzberg의 이론을 보완하고 진로발달

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 생애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로 나누었고 탐색기와 확립기를 중요하게 여겼

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은 성장기와 탐색기에 

걸쳐있으며, 이 단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

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6]은 진로성숙을 자아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

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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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27]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 진로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학생

들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

다. 

이지연[28]은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의 삶 전체 맥락에

서 진로를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러한 진로개발역량이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범

주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생들이 각자의 전

반적인 사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생 과업을 성공적

으로 계획, 준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자질로 

보고 있다[29].  

진성희 외[30]는 진로개발역량을 평생진로 발달의 관

점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

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을 평가하

기 위한 세부 영역으로는 자기이해,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결정능력, 여가활용역량, 개척정신을 꼽고, 사회적 

변화 및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폭넓은 관점에서의 청

소년의 진로개발역량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3.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존연구에서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은 주로 성[31], 연령[32], 학교생활 만족도

[33]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은 아동기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발달하다가 청소년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한

다[34].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성숙 예측변인으로 빈번

하게 등장하는 것이 성과 연령이다. 한편,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성숙 수준 초기치와 변화율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35]. 이에, 청소년기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성,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학교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가능

한 학교진로교육활동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

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중학교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3,186

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표본은 전국 17개 시·도별

로 층화한 후 각층에서 1차 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로 학교를 추출하고, 2차 추출단위

(SSU, Secondary Sampling Unit)로 학급을 추출하는 2

단계 집락추출을 적용하였다. 표본은 400개교 10,728명

이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7월 31일(38일간)

이며,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400개 중학교 10,728명 중, 목록별 결측치를 제

외한 2,707명의 응답자료이다.

2. 측정도구
2.1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는 학생의 배경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즉, 선행연구

에 기반을 두어 학생의 성별 및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

화 정도, 교과성적을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이 중, 학

생성별(남학생=1), 거주지역(대도시=1)은 0과 1로 더미

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대

화 정도 변인은 부모님(보호자)과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나의 미래직업(꿈, 진로희망)’에 대해 자주 대화를 하는 

정도로 “두 달에 1번 이하(1)”, “월 1회 정도(2)”, “주 1

회 정도(3)”, “주 2～3회 정도(4)”, “매일(5)”의 5점 척도

에 각각 응답한 값의 평균값이다. 교과성적 변인은 학

생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의 성적

이 학급에서 “매우 못하는 수준(1)”, “못하는 수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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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3)”, “잘하는 수준(4)”, “매우 잘하는 수준(5)”의 5

점 척도에 각각 응답한 값의 평균값이다. [표 1]은 중학

생의 진로발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생성방법이다.

표 1. 중학생의 진로발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생성방법 
구분 변인명  변인 설명

통제
변인

학생 성별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 더미처리(남 
: 1, 여 : 0)

거주지역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 더미처리(대
도시 : 1, 아니오 : 0)

부모와의 대화 
정도

․ 관련 문항(3개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교과성적 ․ 관련 문항(5개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독립
변인

‘진로와 직업’ 
수업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심리검사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상담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동아리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체험 ․ 관련 문항에 대해 학생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2.2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으로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

리, 진로체험의 5가지 활동이 해당된다. ‘2015 학교 진

로교육 실태조사’는 이들 각 진로교육 참여활동을 측정

하기 위해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만족하는 정도에 응답

하도록 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매우 불만족

(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표 2]와 같다.

2.3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진로개발역량’ 정도이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잘 표현한 정도에 응답

하게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0개 문항은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

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

(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20문항의 신뢰도는 

.953이다.

표 2.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 참여 여부 및 만족도 
활동명 참여여부 만족도

진로심리검사(흥미, 적성검사, 홀랜드 검사, 
스트롱 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예(1),
아니오(0)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

각 활동별 학생
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 

진로 상담
진로 수업(진로와 직업)
진로 동아리
진로직업특강(기업 CEO, 직업인, 전문가 등
의 강연, 직업인과의 대화 포함)
현장견학형(직업 체험처 및 직업현장, 기업
체, 공공기관 등 견학)
학과체험(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 방문 
등)
현장직업체험형(직업 체험처 및 직업 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 체험 또는  멘토· 직업인 
인터뷰)
직업실무체험형(실제 직업과 유사한 직업 체
험처나 직업현장에서 업무 체험 및 멘토·직
업인 인터뷰)
진로캠프(학교 안 또는 밖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상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프에 6시간 이
상 참가)

표 3. 진로개발역량 정도 문항
문 항 신뢰도

자기
이해 
및

사회성

나는 가족,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953

나는 자기관리(시간, 돈, 건강 관리)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원만한 대인관계(친구, 가족 관계 등)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나는 의사소통(잘 듣고 정확하게 말하기 등) 방법을 설
명할 수 있다.

직업
이해

나는 직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생겨난 직업과 사라진 직업을 2개 이상 말
할 수 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
과 고정관념을 알고 있다.

진로
탐색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
나는 관심 있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나는 직업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성을 알고 있다.

진로
설계
및
진로
준비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고 있다.
중학교 졸업 이후의 미래진로(고교·대학 진학, 취업 
등)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나는 가고 싶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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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가설에 기반을 두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그림

본 연구의 차료처리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simple correlation)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배경 변인(성별,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화 정도, 교

과성적) 및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이 학생

의 진로개발역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변인은 하위문항들의 반응

치를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2,707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

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인인 학

생의 진로개발역량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3.85

점으로, Likert 5단계 척도상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반응도를 보여 주었다.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전체 평

균은 3.76이었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 3.71, 진로심리검

사 3.82, 진로상담 3.83, 진로동아리 3.88, 진로체험 3.88

로 보통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3학

년 학생은 당초 10,728명이었다. 그러나 [표 4]가 보여

주듯이,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학생 수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변인별로 10,728명 이하이며, 목록별 결측값

을 제외한 2,707명의 응답자료가 회귀분석에 사용되었

다. 이처럼 결측치가 많은 이유는 목록별 결측치를 제

외하는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는 학교 진로교

육 참여활동의 5개 영역 모두에 참여한 학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각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종속변인
진로개발역량 10,728 3.85 .67 1.00 5.00 -.131 .262
독립변인
‘진로와 직업’ 
수업 9,575 3.71 .92 1.00 5.00 -.391 .116
진로심리검사 8,635 3.82 .88 1.00 5.00 -.425 .177
진로상담 6,774 3.83 .92 1.00 5.00 -.489 .119
진로동아리 3,563 3.88 .96 1.00 5.00 -.624 .239
진로체험 8,316 3.88 .93 1.00 5.00 -.597 .230
학교 진로활동 
전체 10,275 3.76 .84 1.00 5.00 -.392 .390
통제변인
학생성별(남학
생=1) 10,728 0.54 - 0 1 -.148 -1.978
거주지역(대도
시=1) 10,728 0.37 - 0 1 .549 -1.699
부모와의 대화 
정도 10,728 3.53 1.07 1.00 5.00 -.405 -.518
교과성적 10,728 3.20 .89 1.00 5.00 .101 -.202
유효 수
(listwise) 2,707

  

2. 상관관계 분석
학생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

다. 진로개발역량과 각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개발역량과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은 5개 

영역 모두 .45 이상(r)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

졌다. 구체적으로, 학생 성별(r=.051), 거주지역(r=.088) 

모두 비교적 낮은 정적관계가 있었으나, 부모와의 대화 

정도(r=.435), 교과성적(r=.403)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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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교 진로교육 참

여활동 중 진로개발역량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보인 것은 진로심리검사(r=.477)로 나타났고, 가

장 낮은 상관은 진로체험(r=.451)이었다. 

표 5.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051** 1

3 .087*** -.008 1

4 .435*** .015 .052** 1

5 .403*** .082*** .098*** .179*** 1

6 .463*** .081*** .020 .215*** .176*** 1

7 .477*** .035* .020 .220*** .206*** .891*** 1

8 .453*** .064*** .008 .214*** .169*** .891*** .878*** 1

9 .452*** .054** .006 .215*** .175*** .856*** .859*** .869*** 1

10 .452*** .037* -.004 .200*** .174*** .843*** .853*** .846*** .863*** 1

*** p<.001, ** p<.01, * p<.05
1. 진로개발역량 2. 성별 3. 거주지역 4. 부모와의 대화 정도 5. 교과성적 
6. ‘진로와 직업’ 수업 7. 진로심리검사 8. 진로상담 9. 진로동아리
10. 진로체험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

로개발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통제변인인 

학생 배경 변인만을 투입한 제1모형(통제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모형에 5개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2모형

을 분석하였다. 우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조사하여,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의 VIF 값은 7.0 이하로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제1

모형과 제2모형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 한편, 모형별로 진로개발역량 정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R²)은 제1모형은 30.0%, 제2모형

은 42.4%로서 제2모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변수들

의 설명력은 12.4%로 확인되었다. 즉 모형별 R² 값의 

변화를 통해서 진로교육역량 정도에 학교 진로교육 참

여활동 변수로 인한 설명력은 12.4%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인 중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지역’, ‘부

모와의 대화’, ‘교과성적’이었으나, ‘학생 성별’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는 ‘거주지역(대도시=1)’ 변인은 제2모형(β

=.041)에서의 영향력이 제1모형(β=.036)에서보다 비교

적 상승했으나, ‘부모와의 대화’ 및 ‘교과성적’ 변인은 제

2모형(β=.301, β=.273)에서의 영향력이 제1모형(β=.374, 

β=.331)에서보다 비교적 감소하였다. 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성(p<.05 이하) 차이가 있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

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은 ‘진로심리검사 > 

진로체험 > ’진로와 직업‘ 수업’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상담’과 

‘진로동아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모형에 

기반을 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나타난 R²을 살펴보

면,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서, 학생 진로개발역량의 12.4%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2.707)
모형1 모형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상수) 2.260 .054 42.008 1.450 .059 24.407
성별(남=1) .027 .023 .019 1.155 .007 .021 .005 .317
거주지역
(대도시=1) .054 .024 .036* 2.210 .061 .022 .041** 2.767
부모와의 
대화 .246 .011 .373*** 22.806 .198 .010 .301*** 19.850
교과성적 .255 .013 .331*** 20.099 .210 .012 .273*** 17.992
진로와 
직업 .068 .029 .091* 2.374
진로
심리검사 .093 .029 .123** 3.245
진로상담 .026 .028 .034 .909
진로
동아리 .032 .026 .043 1.222
진로체험 .070 .024 .095** 2.886
F 231.669*** 115.991***
R² .300 .424
수정된 R² .299 .422
R²변화량 .300 .124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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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

한 다각적인 학교 진로교육활동으로 대표되는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대하여 검증하고자,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교 

진로교육활동과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도

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진로

상담, 진로체험 활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진

로체험활동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각 결과가 향후 진로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은 중, 고등학교 청소년

기의 발달단계 및 과업을 고려하여 제작된 교과로 중학

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내 교과목으로서 학습 내

용과 목표를 탐구하고 교수‧학습하는 중에 진로진학상

담교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교수‧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이해, 진로정보의 탐색, 진로목표 설정 등을 원활하

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

로와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중학교 학생의 진

로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진로심리검사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학생이 진로심리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받았음을 의미함으로 진로심리검사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진로체험 경험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

의했다는 점은 각종 진로체험활동이 진로개발역량 증

진으로 연결해주는 변인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

으로 두었을 때, 자아존중감][36][37], 성취동기 및 자아

강도[38] 등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들로 작동된

다고 연구된 바 있어, 진로체험이 이러한 매개변인들에 

주는 영향과 매개변인이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작용하

는지 여부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하고, 이 외

에도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활동이 학생 

개인의 진로개발역량에 그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면 교과 수업시간에의 직접적인 투여 및 개인의 특성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

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직접적으로 투

여된 진로교육활동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

키는데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

하여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

사, 진로 상담, 진로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은 자유학

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향

이자 단위학교의 진로교육활동으로 대표적인 방안이

다. 특히, 이 중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

체험 등은 회귀분석 결과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

에 미치는 유의미성도 검증되었다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진로교육정

책에 의거한 기타 진로교육활동-진로동아리 활동, 진로

상담활동 등-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더불어,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면 정책적인 실행의 오류가 있는지는 아닌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진로교육

활동인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을 

주관 혹은 지원하는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 인식 정

도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세부적인 변인들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수학습변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가설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초점화

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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